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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복지/제도 실무소위원회�社, 복지기금 출연요구는 긍정 검토…나머지는 이전 회차와 입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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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11일(화)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1일(화) 15시, 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단체교섭 제3차 복지/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토의를 지속했다. ��회사는 이날 “정회 중 논의한 결과 금년도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복지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당초 복지기금 887억을 요구했으나 이전 회차 회의에서 줄곧 금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복지기금 출연 관련 세부항목 자료를 회사 측에 요구하고, 제도 분야 다음 안건인 의료비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사는 이와 관련, “현 의료비 지원제도로 인해 수혜를 받는 인원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었다”며 “보편성이라는 복지 특성에 비춰볼 때 다수가 수혜 받는 현 의료비 지원제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명확하지 않은 증상 때문에 의료비 지출도 늘고 있는 현실’ 이라며 자동화의 수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만큼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효도 휴가비’ 요구 안건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회사는 먼저 2009년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성과급 기준 변경내역 자료를 제출하고는 “2010년 자료를 보시다시피 효도 휴가비라는 명목만 폐지했을 뿐 실제로는 기준연봉으로 산입한 것이기에 효도 휴가비가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 조합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勞, ‘7년째 운영중인 임피제, 현실성 결여됐다. �   정년연장은 사회적 의제, 인력부족 대안 마련하라’��노동조합은 “효도 휴가비까지 기준연봉화 했는데 KT 임금이 겨우 이 정도인 것이냐”고 지적한 뒤 “낮은 임금에 비해 명절날 받아가는 것도 없는 조합원의 상실감을 알기에, 우리도 효도 휴가비 명목으로 사실상 복지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사택 지원방식이 경쟁사 대비 유연성 없다는 점,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에 대해서 수동적인 사측의 자세도 지적했다. ��“임피제 시행 7년째인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라며 “또한 매해 퇴직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젠 정년연장 이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